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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동아 윤정미 자기 계발 장학금을 통해 방학기간동안 목표했던 스페인어 공부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. 어릴​
​때부터 이어온 해외경험을 통해 저는 특히 스페인어권 친구들과의 교류가 많았고 그에 따라 그들이 구사하는​
​언어를 배워 같이 스페인어로 소통하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습니다.​

​대학에 진학한 후 교내 교양수업이나 독학을 통해 스페인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지만 모국어와 기존에 공부하던​
​외국인 영어와는 다른 구조를 가진 스페인어 시제와 같은 문법 공부에 어려움이 커졌습니다.​

​그러던 와중 감사하게도 동아 윤정미 장학금에 선발되었고 전문적인 학원을 등록해 혼자 공부했을 때는​
​어려웠던 문법을 자세하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. 기존에 독학으로 쌓아온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스페인어의​
​시제와 같은 문법을 보다 체계적이고 심화된 수준으로 학습하며 기존 지식을 더욱 탄탄하게 다질 수​
​있었습니다.​

​또한 영어영문학과 학생으로서 영어와 스페인어를 비교하며 언어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이를 바탕으로​
​스페인어 실력을 더욱 발전시키고자 했습니다.​
​고등학교 때 썼던 '영어의 세계화'라는 주제의 보고서를 다시 꺼내 영문학도의 시선으로 연구도 해볼 수​
​있었습니다. 라틴어를 비교하며 라틴어는 명사와 형용사가 성·수·격에 따라 변화하고 동사 역시 시제 등에 따라​
​활용하는 대표적인 굴절어인 반면 영어는 굴절이 단순하여 다른 유럽권 언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게 느껴질​
​수 있다는 점을 공부했습니다. 이러한 언어적 지식을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실제 언어 학습에 활용할 수​
​있는 능력으로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. 단순히 스페인어의 단어와 문법을 암기하는 것을 넘어 언어의 구조와​
​원리를 이해하며 공부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.​

​마지막으로 스페인어를 배우며 스페인어권 문화도 함께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. 이러한 언어와 문화에 대한​
​학습 내용을 아래와 같이 카드뉴스를 제작해 인스타그램 매거진 계정을 통해 기록하며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고​
​공유하는 경험도 해볼 수 있었습니다.​


